
2022년 2월 소비자 실무 위원회 결과 보고서

•일 시 : 2022년 2월 16일(수)

•참 석 : GS SHOP 고객 5명, GS SHOP 임직원 3명

•안 건 : GS SHOP 신규서비스(블록체인 플랫폼) 관련 고객의견 청취 (신선식품, 쥬얼리, 명품)

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고객의견

•상품정보 신뢰도

-. 원산지 속여 판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.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형 업체 마트에서는 그런 걸 속여 팔진 않을 것 같아요. 

그래도 어느정도 검수를 한다는 전제하에 있어서 믿고 먹는 것 같아요. 

-. GS샵에서 주문하는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주문하는 거에요. 여기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된 제품이 들어올 거란 가정이 있기때문에

-. 가품일까 걱정될 경우에는 상세정보에 공지가 되어있어 읽어보곤 하죠. 정품 아닐 시100% 보상이라던가 하는 것들.

-. 원산지나 생산과정 이런 건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고 있으면 보고, 홈쇼핑은 쇼핑호스트 분들이 하는 말 듣고 그냥 믿고 구매하는 것 같아요

☞ 온/오프라인에서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며, 브랜드/대형 쇼핑몰 상품일 수록 정보를 더욱 신뢰함.

•정보 탐색 과정

-. 제품 라벨링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없다? 그럼 마트 여사님이나 다른 분들께 물어봐요. 원산지와 언제 도축하고 매장에 들여왔는지.

-. 저는 별점을 보거든요. 사람들의 평균 수치잖아요. 네이버 상으로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해도 저는 사람들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.

-. 금은 중량이 가장 중요하고 시세, A/S 가능유무, 그리고 포토상품평을 중요하게 봐요.

☞ 상품에 대한 정보 확인은 상품후기 확인, 점원(고객센터) 문의가 최선. 

-. 동일한 제품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비교해 본 적 있어요. 아니면 매장 갔을 때 확인 해본다던가. 

-. 저는 주로 한돈을 시켜야 해요. 한돈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 시키고. 한돈 아닌 걸 사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딱 시키는 것만 시켜요

☞ 상품 가격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정보 탐색 노력이 달라짐. 

블록체인 유통이력 제공 서비스 필요성

-. 블록체인 별로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닌거 같아요.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찾아본 적은 있는데 개인이 이해하긴 힘든 내용이라 보다가 말았어요.

-. 디지털 보증서라고 하면 카톡이나 보내주신 내용이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. 내용이 삭제가 되도 별 걱정이 없을 거 같기도 하거든요. 

분실위험이 없는 게 좋은 거 같아요

-. 바쁜 엄마들은 힘들어요. 우리가 한 눈에 내용을 봐야 좋지 굳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해놨을까요.. 찾아 들어가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?

☞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의 위/변조가 불가능한 점보다는 ‘온라인으로 상품을 기록 및 보증할 수 있는 서비스’ 정도로 인식


